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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직장인의 전반적인 식사구조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들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근로 관련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4년 한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만 19-64세
의 18,862명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9,846명의 2일의
총 19,692부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근무일과 휴일로 나누어 시간, 공간,
사회관계 차원에서 식사구조 특성을 살펴보았고, 가족형태 및 근무시간
과 식사구조와의 관련성 또한 살펴보았다. 직장인은 휴일에 비하여 근무
일에 더 뚜렷한 하루 세 끼 식사패턴을 나타냈으며, 점심식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반면 저녁식사는 좀 더 분산된 양상을
나타냈다. 근무일에 직장인은 하루 평균 식사에 83분을, 간식·음료 섭취
에 42분을 사용하였다. 직장인의 근무일 아침식사 결식률이 31%로 근무
일과 휴일의 전체 끼니 중 가장 높았다. 끼니별 식사시간을 분석한 결과,
근무일에는 점심식사가 가장 길었고 저녁식사와 아침식사가 그 뒤를 이
었다. 반면, 휴일에는 저녁식사가 가장 길었고 점심식사와 아침식사가 그
뒤를 이었다. 근무일 여부, 끼니, 장소, 동반자를 모두 고려한 직장인의
식사 지속시간을 보았을 때, 휴일은 근무일보다, 점심·저녁식사는 아침보
다, 동반자가 있는 식사는 혼자식사보다, 식당에서 하는 식사는 다른 장
소에서의 식사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끼니별 식사장소와 식사동반
자를 보면, 근무일에 직장인의 아침식사는 집에서의 가족동반식사(49%)
와 혼자식사(37%)가 가장 많았고, 점심식사는 가족 이외의 사람과 식당
(42%) 또는 직장(37%)에서 이루어진 식사가 가장 많았다. 근무일 저녁
은 아침, 점심보다 더 다양한 식사형태를 나타냈고, 그 중 집에서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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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식사가 44%로 가장 주된 형태였다. 근무일과 휴일의 전체 끼니 중
혼자식사는 근무일 아침식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40%), 근무일 점심식
사와 휴일 저녁식사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각각 14%). 식사를
동반하는 동시행동을 살펴본 결과, 근무일과 휴일에서 모두 39%의 식사
가 동시행동이 동반되었으며, 그 중 대면교제와 방송 시청의 빈도가 가
장 높았다. 가족형태에 따른 직장인의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를 살펴보
면, 1인가구 직장인의 식당에서 외식하는 비율과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여러 가구형태에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족과 미혼자녀 부부가족
에 속하는 직장인의 가족동반 식사율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높았다. 직장
인의 퇴근시간이 늦어질수록 집에서의 가족동반 식사율은 감소하고, 가
족 이외의 사람과 직장 또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결
론적으로 한국 직장인의 식사구조는 근무일 여부에 따라 뚜렷한 특성차
이를 나타냈다. 또한 가족형태와 근무시간은 직장인의 식사장소와 식사
동반자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특정 집단의 식사구조를 시간, 공간, 사회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직장인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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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식사구조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식사행동의
총집합으로서 시간, 공간, 사화관계 측면에서 사회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식사행동은 언제나 특정된 시
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사회의 식사와 관련된 규범과 문화적 특
성을 내재하고 있다(Holm, 2013). 이러한 식사의 사회적 규범과 특성은
식사구조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표현된다.
시간은 식사구조의 중요한 측면이다. 시간의 관점으로 볼 때, 식사행동
에 대한 연구는 하루에 몇 회 식사하고,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식사를
하며, 매회 식사를 얼마동안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개
인마다 가정과 직장 또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역할수행을 위해 시간을 활
용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식사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식생활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Warde, 2005). 아침, 점심, 저녁의 특정 시간대에 집중
적으로 식사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식사 시간대에 사회적 규범이 작용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식사구조의 공간과 사회관계 측면을 대표하는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
는 식사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뿐 아니라 식사행동이 내재한 사회
성과 식사행동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가족동반식사와 같은 공동식사 행
위가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집단 연대를 강화하는 면에서 사회성을
가장 많이 내재한 식사형태라면(Sobal & Nelson, 2003), 현대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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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사회 교류 없이 개인적으로 음식을 섭취하
는 행위는 식사의 사회성을 배제한 형태로 볼 수 있다(Poulain, 2002).
또한 가정 내에서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형태와 혼자
방송을 시청하면서 부차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식사형태 사이에는 식사
행동이 갖는 중요성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식사구조에서 식사장소
및 식자동반자를 분석하는 것은 식사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시
대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실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 사회의 식사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곧 식품가공, 가족구성, 성역할,
사회관계 등 사회의 다양한 측면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산업사회
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인구구
조의 변화 속에서 한국인의 식사구조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이수경, 2010). 가족구성과 라이프스타일 등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한국
인의 식생활은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시간성, 공간성, 사회성 측면에서
'탈구조화' 과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김선업 등, 2016; 이영미, 2012).
혼자식사가 증가함과 동시에 가족동반식사는 감소하고, 식사횟수는 감소
하는 반면에 간식섭취횟수는 증가하며, 외부에서 조리된 식품을 구매하
는 것으로 가정조리를 대체하는 것은 모두 한국사회의 산업화 이후 식사
의 구조적인 변화를 대표하는 현상이다(정혜경, 2001).
직장인은 임금노동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이 한정되어 시간부족과 시
간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채화영, 2005). 시간부족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함에 있어 어
려움을 겪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Furst 등, 1996). 바쁜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이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대신 외식을 하거나, 혼
자 집이나 직장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떼우는 등 식사행동을 조절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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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시간갈등을 줄이려는 시도를 흔히 볼 수 있다. 근무활동으로 인
한 시간부족문제로 식사를 거를 시, 직장인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스트레
스 수준이 높아지며, 장기적으로 볼 때 간식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는
등 건강에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기 쉽다(Raulio 등, 2008). 따라서 직장
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이나 음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
품이나 음식들이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섭취되는지를 보
는 것은 직장인들의 전반적인 식사구조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식사의 시간, 공간, 사회관계 등 구조적인 측면에 대
해 수행된 연구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집단의 식사행동을 분석한 연구(김지희, 한경필, 2009; 박은영 등, 2000;
최민경 등, 2003)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사구조를 분석한 연구(이영미 등, 2012)가 발
표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한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식생활 관련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그 외 가정조리
를 실천하고 가족동반식사를 하는 등 바람직한 식사행동이 갖는 긍정적
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된(김진원, 엄명용, 2014; 배희분 등,
2013) 반면, 이러한 식사행동을 실천하기 어려운 원인을 정량적인 방법
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식사구조가 어
떤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직장인들이 바람직한 식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식환경을 마련하는 정책방안을 제정하는 데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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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직장인의 전반적인 식사구조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런 특성들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직장관련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 직장인들의 식사구조의 시간, 공간, 사회관계 측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직장인의 식사구조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직장인의 식사구조와 직장인의 성별, 연령, 가족형태 등 사회인구학
적 특성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직장인의 식사구조가 근무시간, 퇴근시간과 같은 직무관련 상황요




식사구조라는 용어는 이영미(2012)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
용되었으며, 식사구조를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논
의를 전개했다. 그의 연구에서 형식적인 측면의 식사구조에는 시간적 차
원, 공간적 차원, 사회적 차원 등이 해당되고, 내용적인 측면의 식사구조
에는 식사를 구성하는 요소인 식품과 음식의 종류 및 조리방법 등 식사
구성 차원이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그림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시
간조사 자료는 식사내용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식
사구조의 형식적인 측면, 즉 식사의 시간, 공간, 사회관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형식적인 측면의 식사구조에는 구체적으로
식사횟수, 식사가 이루어진 시간대, 식사 소요시간 등 시간적인 차원과,
식사하는 장소와 음식을 조리하는 장소 등 공간적 차원, 그리고 누구와
식사하며 식사 시 어떤 행동을 동반하는지 등 사회적인 차원이 포함된
다.
해외연구에서 식사의 구조적인 측면 및 식사의 사회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과 토론은 주로 meal pattern의 연구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estdag(2007)는 사람들의 식습관은 시간활용, 동반자, 장소 등 면
에서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런 식습관의 총집합을 meal pattern
이라 하였다. 국내 관련 연구에서 김선업 등(2016)은 식사는 언제, 어디
서, 누구와 먹는가의 사회적 규칙이 존재하며,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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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식사구조
출처: 이영미(2012).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사구조 변화 및 전통 음식문화 측면의
학교급식 식단 분석.
규칙은 사회마다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사
회적 양식으로서 식사의 사회적 조직화에 주목하여 이를 ‘식사양식’이라
하였다. 현재 국내 학술계에서 meal pattern에 대한 공식적인 번역은 이
루어지지 않았지만, 김선업 등(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식사양식’은
meal pattern과 동일한 개념을 뜻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해외에서 식사양식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
으며, 이런 연구들은 식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식사가 이루어진 시간, 장
소, 사회적 환경, 동반행동 등 식사의 구조적인 측면에 관한 광범위한 영
역의 연구주제를 다루었다(Fjellström, 2004; Kristensen, & Holm, 2006;
Neumark-Sztainer 등, 2003). 그동안 식사양식은 부부동반 식사, 청소년
의 가족동반식사, 1인가구의 혼자식사, 식사구조의 역사적인 변화, 국가
간의 식문화 비교 등 식생활의 문화적인 측면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
룬 많은 해외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식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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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대한 분석연구는 한 사회의 식사양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실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음식섭취와 식사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간
주된다. 음식섭취행동이 식사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문화
적 규범(cultural rule)이 따르며, 시간, 공간, 사회관계 면에서 일정한 사
회적 약속(commitment)을 지켜야 한다(Douglas & Gross, 1981). 그러나
문화는 시대적 특성을 띠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식사에
대한 사회적 약속도 변화하게 된다. 하루 세 끼를 고정된 시간에 섭취하
고 특히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가정에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전통적인 식사구조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불규칙한 시간
에 사회교류 없이 개인적으로 식품을 섭취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런
형태도 간식이 아닌 식사의 범주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형성하게 된다(Marshall & Bell, 2003). 이처럼 정
형화된 구조에서 벗어나 형식과 내용면에서 훨씬 다양해진 현대인의 식
생활 변화과정을 ‘탈구조화(destructu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Mestdag, 2005). 이러한 탈구조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도시화, 경제수준
의 향상, 취업 여성의 증가나 가족 구성의 단순화,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화에 귀결할 수 있다(이영미 등, 2012).
음식섭취행동에서 식사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보통 간식섭취로 간주된
다. 식사와는 달리 간식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면
에서 보통 소량의 단일 식품을 개인적으로 섭취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Wansink 등, 2010). 식사와 간식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질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식사와 간식으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와 열량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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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등 건강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
(Forslund 등, 2005). 식사구조의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 식사행동뿐 아니
라 간식섭취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한국 직장인의 식사구조
1) 한국인의 식사구조 특성
식사구조는 한 사회의 식사양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분석적인 틀을
제공한다. 식사를 내용과 형식 두 개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식사내용은
한 사회의 식문화가 밀접하게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서로 다른 식문화가
지닌 개별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량적인 분석이 어렵다. 이와 달리
식사가 이루어진 시간대, 식사가 지속된 시간, 식사가 이루어진 장소 및
함께 식사한 사람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식사구조 연구에서는 보다 정
형화된 분석틀을 가지고 국가 간과 집단 간의 비교가 용이하다
(Southerton 등, 2012; Szalai, 1972; Warde 등, 2007).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 집단의 식생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집단이 소속된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2004년 생
활시간조사의 국제비교연구(김외숙 등, 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의 식사시간은 미국인의 평균 식사시간(1시간 15분)보다는 길고, 독일인
의 식사시간(1시간 45분)보다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식사구조의 변화추세는 많은 면에서 서구나라들과 공통된 특
성을 나타내지만 한국 사회문화의 특수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특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산업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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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동반식사 참여율과 참여시간은 감소하고 혼자식사 참여율과 참여시간
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조희금 등, 2011). 이런 공
통된 추세 이면에 김선업 등(2016)의 연구에서는 전체 식사시간이 지난
30년간 감소하고 있는 서구나라들(프랑스 제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
국은 지난 20여 년간 전체 식사 참여시간이 평형상태에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식사는 탈공동체 과정에 있지만, 식사행동이 서구사회처럼 개인화
양식으로 변화되기 보다는 또 다른 집단화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설명하
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가족규모의 감
소 등은 한국인의 식생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가정 내
에서 식사준비 시간과 식후정리 시간을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하는 욕구
의 증가로 나타났다(홍석규, 2011). 즉석식품, 배달식, 간편 가정식(HMR)
등 다양한 포장식품이 발달함에 따라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먹는 일이 일상화 되었다(김미정, 2006). 식생활에서의 편이성
추구는 한국의 외식문화의 발달과도 연결된다. 외식의 동기에 대한 조사
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식사준비가 번거롭기 때문이라
고 응답하였다(윤혜려, 2005).
2) 한국 직장인의 식사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 직장인의 식사구조에 영향 주는 요인은 사회, 가정, 개인 수준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 수준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를 넘어 1인가구화를 경험하고 있다. 1인가구와 2인가구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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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주요 가구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혼밥’ 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혼
자 식사하는 것을 식사의 사회적 속성을 배제하는 '탈공동체' 행위로 여
기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식문화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외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김수인 등, 2016; Pliner & Bell, 2009). 또
한편으로는 가족중심에서 벗어난 1인가구는 사회관계 유지를 위해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친구 및 지인과의 외식 빈도가 높고 외식비용이 전체
식품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조필규, 2016).
가족과 개인수준으로 볼 때,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구성과 직장 스
케줄이 직장인들의 식사구조에 영향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Daniels 등, 2015; Raulio 등, 2008; Yates & Warde, 2016). 함께 거
주하는 동반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가족동반식사를 일상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1인가구 내에서 가정조리의 효용
성이 다인가구에 비하여 낮으므로 1인가구는 외식하거나 외부에서 조리
된 음식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Mancino & Newman, 2006).
한편, 동반가족이 있는 직장인들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다양한 역할수
행이 시간부족 문제를 야기한다.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특성
으로는 노동시간,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
시간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남녀 직장인이 시간 부족을 높게 인식하였다(송
다영, 2014; Devine 등, 2006; Lippe, 2007). OECD(2016)의 최근 통계수
치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를 기록
하며, 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약 20%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한국 직장인이 전체 23%를 차지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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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문제가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차경태 등, 2008).
초과근무와 같은 직무관련 상황요인은 직장인이 가족과의 식사시간
‘비동기화’ 문제를 심화한다(Golla & Vernon, 2006). 가족동반식사는 동
일한 식사 시간대에 가족구성원이 가정 내에 함께 모여야 가능하다. 그
러나 직장인의 경우 퇴근시간이 늦어지면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뿐만 아니라 퇴근시간이 상
황요인에 좌우지되어 일관적이지 않을 경우, 직장인은 가족과의 저녁식
사를 미리 계획하거나 친구, 지인과의 식사약속을 잡으려는 동기가 크게
약화된다.
3. 생활시간조사
1) 생활시간조사의 배경 및 특성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는 국민들의 생활양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중 국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어느 시간대에
하고 있고, 특정 행동에 할당하는 시간이 얼마인가에 대한 조사이다(통
계청, 2015). 1960년대에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 전국적인 생활시간조
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70, 80년대에 들어서 많은 유럽국가로 확산되
었고,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많은 지
역에서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2015;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5; Gershuny, 2013). 초기의 국가 별로 이루어진 시간조사
에서는 표집방법, 행동분류방법, 코딩체계에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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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비교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Szalai(1972)가 12개국을 대상
으로 진행한 생활시간 국제비교 프로젝트는 생활시간조사의 국제적인 기
준을 정하고 국가 간의 생활시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
였다.
1999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처음 진행한 생활시간조사 조사는 5년
주기로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되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2014년 조
사는 전국 800개 조사구내 약 12,000가구에 있는 약 27,000명의 10세 이
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인당 2일간 시간일지(time
diary)를 작성하도록 설계되어 조사 자료에는 약 54,000부의 시간일지를
포함하고 있다.
시간일지에 기록된 행동의 분류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식
사', ‘간식·음료’, ‘식사준비’, ‘간식준비’ ‘설거지·식후정리’ 등이 있으며 각
행동을 기록할 때마다 행위 장소, 함께한 사람 및 동시행동을 함께 기입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한국인의 식사구조
를 파악할 수 있는 식사시간, 식사장소, 식사동반자 및 식사 동시행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는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10분 단위로
행동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관련 정확성이 보장된다. 이는 조사규
모가 크다는 특징과 함께 본 조사의 강점으로 알려져 있다(Bhat &
Koppelman, 1999). 따라서 전국 대표성을 갖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식사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식행동과
식습관을 조사하는 일반 설문조사 방법보다 연구결과의 객관성이 보장되
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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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한 식생활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로부터 사람들의 식생활에 관련된 주요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 기간동안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한 식생
활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다. 그러던 중 10여 년 전 Mestdag(2005, 2007)
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벨기에인의 식사 탈구조화
(destructuration)현상에 대한 심층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후, 생활시간조
사 자료를 식생활 연구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Cheng 등(2007)과 Zick & Stevens(2010)는 1975년부터 30여 년간 각
각 영국과 미국이 식사관련 시간활용 면에서 경험한 변화를 연구하였다
면, Warde 등(2007)과 Southerton 등(2012)은 미국 및 유럽 국가들 간의
식사 관련 시간활용에 대한 비교를 통해 현저히 다른 특성을 지닌 국가
간의 식문화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식사구조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고 국가 간의 식사구조 차이를 분석
하는 데 유용한 자료임을 보여준다.
생활시간조사가 식생활과 관련된 특정 주제의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활
용된 예가 조사되었다.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음식준비와 관련된 행동
만을 단독으로 추출하여 분석한 연구(Daniels 등, 2012; Mancino &
Newman, 2006)에서는 음식준비에서 나타난 성별차이, 음식준비 참여시
간의 시계열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현대가정에서 음식준비가
갖는 의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최근에 편이식품이 어느 정
도로 사람들의 식생활에 침투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에서
는 조사대상자가 일치한 생활시간조사와 식품소비조사를 연결하여 생활
시간조사 자료에 식품소비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편이식품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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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과 식사구조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Daniels 등, 2015).
이상의 연구사례들은 한국 생활시간조사가 앞으로 식품영양학 분야의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만약 앞으로 정
부에서 주도하는 여러 통계조사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생활시
간조사가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식품소비행태조사와 연결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식품소비, 식이섭취, 식사양식, 신체건강 등 식생활에서의 중요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는 2014년 7월, 9월, 12월에 3회를 거쳐 매회 10일간의 조사
를 거쳐 진행되었다. 가구관련 및 개인관련 항목은 면접조사를 통해 조
사하였고, 시간일지는 응답자가 이틀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후 행동분류표에 따라 데이터화 한 것이다. 생활시간조사 원시자료는 ‘시
간대’, ‘시간량’, ‘가구정보’ 및 ‘함께 한 사람별 주행동’ 네 가지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다. 하루 24시간동안 10분단위로 기입된 행동, 해당
행동이 이루어진 장소, 동반자 및 동시행동에 대한 정보는 시간대 데이
터에, 시간일지별로 각 행동에 할당한 시간량을 집계한 정보는 시간량
데이터에 수록되어 있고, 가구관련 정보는 가구정보 데이터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전국 약 12,0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
원 약 27,000명의 54,000부의 시간일지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에 따라 원시자료에서 만 19-64세의 성인 18,862명 중 조사 당시 경제활
동에 참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직
장인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임금노동자의 총칭으로서 자영업자와 무급가
족종사자는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조사 당시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인 직장인도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만 19-64세
의 한국 남녀 직장인 9,846명의 인당 이틀간의 시간일지를 표본으로 하
여 총 19,692부의 시간일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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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근무일 여부에 따른 전체 시간일지와 식사횟수 분포
2. 분석내용 및 방법
1) 식사구조의 시간적 측면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직장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정기휴일이 2일 미만이거나 주
말이 아닌 평일인 직장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일과 주말보다는
근무일과 휴일로 나누었을 때 직장인의 식사구조의 특성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전체 시간일지를 근무일과 휴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그림 2). 시간일지를 작성한 날이 근무일인지 여부는 ‘근무일
여부’ 조사문항에서 ‘근무’와 ‘쉬는 날’ 중 응답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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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구조의 시간적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하루 식사 시간패턴, 식사
및 기타 주요행동별 평균 시간량, 하루 식사횟수, 끼니별 식사 지속시간
과 결식율을 분석하였다. 근무일과 휴일의 하루 식사 시간패턴을 분석
시 식사 외에 직장인이 일상생활에서 할당한 시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근무와 수면 활동도 함께 분석하였다. 시간대 데이터를 근무일과 휴일로
나누고, 0시부터 24시까지 10분 단위로 매 시간구간 내에서 식사, 근무,
수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 수를 분석에 사용한 총 시간일지 수
로 나누어 매 시간구간의 행위자 비율을 산출하였다. 0시부터 24시까지
총 144개(시간당 6개 시간구간, 총 24시간)의 시간구간에 해당되는 행위
자 비율을 연결하여 24시간 식사·근무·수면 시간패턴을 선 그래프로 그
렸다.
식사 및 기타 주요행동에 할당한 시간량은 시간량 데이터에서 각 행동
별 시간량을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구분하여 각각 평균값을 산출하였
다. 식사와 식사관련 행동(간식·음료, 식사준비, 간식준비, 설거지·식후정
리)들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행동이란 생활시간조사에서의 정의에 따라, 10분 간격의 시간대에 한
가지 행동을 한 경우의 그 행동이거나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 이상의 행
동을 한 경우, 가장 길게 한 행동이나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주된 행동이
라고 판단한 행동이다. 그 외 동시행동이란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 이상
의 행동을 한 경우 주행동 이외의 행동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행동별
시간량 이외의 분석은 주행동으로 이루어진 식사행동에 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 끼 식사를 단위로 식사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간대 데이터에서
10분 단위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식사행동을 한 끼의 식사로 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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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끼 식사의 시작시간과 지속시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데이터
검사 단계에서 두 회의 잇따른 식사행동 사이의 시간간격이 정상적인 식
사간격보다 짧은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식사횟수가 과대 계산되
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식사행동 사이의 시간간격이 40분 이하인 경우 두
끼 식사를 한 끼의 식사로 간주하였다(Moore 등, 1981).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거쳐 근무일의 14,043부의 시간일지에 포함된 총 36,589회의 식사
와 휴일의 5,649부의 시간일지에 포함된 총 14,089회의 식사들의 시간,
장소, 동반자, 동시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2).
각각의 식사활동이 어느 끼니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Mestdag(2007)의 연구에서 적절한 식사시간(proper mealtime)에 대한 정
의에 근거하여 근무일과 휴일에 식사 행위자 비율이 5% 이상인 시간대
를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식사시간(typical mealtime)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라 세 개의 전형적인 식사시간구간에 이루어진 식사들을 각
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하였다. 전형적인 식사시간 외에 이루어
진 식사들은 비전형적인 식사시간(atypical mealtime)에 이루어진 식사들
로 정의하고, 각 시간구간이 대표하는 시간대에 따라 ‘오전’, ‘오후’, ‘늦
은 저녁’, ‘새벽’으로 구분하였다. 7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식사들의 평균
시작시간, 완료시간, 지속시간을 근무일과 휴일로 나누어 각각 산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결식률을 계산하였다. 첫 번째 기준
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서, 전형적인 식사시간에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 결식으로 처리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좀 더 넓은 의미의 결식으로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시간구간을 구분하고 해당 시간
구간 내에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식으로 처리하였다. 하루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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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패턴에 근거하여 아침과 점심, 점심과 저녁 사이에 식사행위자 비율
의 최저점을 경계선으로 하였다. 아침 시간구간의 시작점은 이른 아침에
식사 참여자 비율이 0%이상인 첫 시간구간의 시작점으로 설정하였고,
저녁 시간구간의 끝점은 하루 시간일지의 끝점인 24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근무일의 아침, 점심, 저녁 시간구간은 4:50-10:00, 10:00-16:00,
16:00-24:00 이고, 휴일에는 5:30-11:40, 11:40-16:50, 16:50-24:00 이였다.
식사횟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하루 시간일지에서 식사활동이 나타난 횟
수를 식사횟수로 정의하고, 그 분포와 평균 식사횟수를 근무일 여부에
따라 각각 산출하였다. 또한 식사횟수를 ‘1회 이하’, ‘2회’, ‘3회 이상’으로
분류하여 연령대별로 식사횟수 분포를 살펴보았다.
2) 식사구조의 공간 및 사회관계 측면에 대한 분석
식사구조의 공간 측면에 대한 분석은 식사장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관계 측면에 대한 분석은 식사동반자와 식사 동시행동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이루어졌다. 식사장소, 식사동반자 및 식사 동시행동에 관한 정
보를 얻기 위해 한 끼 식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완료될 때까지 식사장
소, 식사동반자 및 식사 동시행동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한 끼 식사의 첫 10분에 해당되는 장소, 동반자, 동
시행동을 해당 식사의 식사장소, 식사동반자 및 식사 동시행동으로 간주
하였다.
(1)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
식사장소는 ‘본인 집’, ‘직장’, ‘식당’, ‘기타 장소’로 재분류 하였다.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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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는 혼자식사 여부와 가족동반식사 여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혼
자’, ‘가족’(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를 포함), ‘기
타’(가족이외의 사람들과 식사하는 경우)로 재분류 하였다. 끼니별 식사
장소와 식사동반자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근무일과 휴일에 전형적인
식사시간에 이루어진 식사(아침, 점심, 저녁)와 비전형적인 식사시간에
이루어진 식사(오전, 오후, 늦은 저녁, 새벽)들에 대하여 각각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근무일과 휴일에 식사
장소와 식사동반자에 따른 식사 지속시간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식사
가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에 따른 평균 지속시간을 각각 산출하여 근무
일과 휴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끼니별로 각 식사형태에 따른 식사
지속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끼니별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 분할표에서
비율이 5% 이상인 식사형태에 해당하는 식사들의 평균 지속시간을 각각
산출하였다.
가족형태와 직장인의 식사장소 및 식사동반자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형태’라는 새로운 변수를 구성하였다. 가구정보 데이터 중
‘총 가구원수’와 ‘가구주와의 관계’의 두 문항에서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
여 ‘가족형태’ 라는 새로운 변수를 구성하였다. 가족형태 특성에 따라 전
체 가구를 ‘1인가구’, ‘무자녀 부부가족’, ‘미혼자녀 부부가족’, ‘한부모 가
족’ 및 ‘확대가족/기타’의 다섯 개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구체적인 분류
방법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배우자와 분거하여 사는 경우 식사는 스스
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결혼상태보다는 거주형태를 기
준으로 가족형태를 분류하였다. 즉 결혼한 대상자라도 총 가구원수가 1
인이고 배우자와 분거하여 사는 경우 1인가구에 속한다. 근무일과 휴일
에 가족형태별로 직장인의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의 빈도와 백분율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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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구정보 데이터로부터 가족형태 분류방법
각 산출하였다.
직장인의 퇴근시간과 저녁시간대에 이루어진 식사의 장소 및 동반자와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근무일의 시간일지에서 17시-23시 사이에
이루어진 첫 식사의 장소와 동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퇴근시간은 시
간대 데이터에서 근무활동이 하루 중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간대의 끝
점으로 정의하였다. 퇴근시간 17시부터 23시 사이에서 1시간 간격으로 6
개 시간구간으로 나누고, 기타 시간대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분
류하였다. 식사장소는 ‘집’, ‘직장’, ‘식당’, ‘다른 장소’, ‘먹지 않음’(17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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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이에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다섯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식사동
반자는 ‘혼자’, ‘가족’, ‘기타 사람’, ‘먹지 않음’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각 퇴근시간대별로 식사 여부 및 식사 시 장소와 동반자의 분포를 살펴
보았다.
(2) 식사에 동반되는 동시행동
식사에 동반되는 동시행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근무일과 휴일에 이루어
진 전체 식사를 연구대상으로 각 식사에 동반되는 동시행동이 있는지 여
부와 있을 시 동시행동의 빈도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통계분석
직장인의 식사구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무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평균값, 표준오차, 백분율을 산출하는 기술통계방법 위주로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에 따라 근무일과 휴일, 남성과 여성, 연령대별, 끼니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카이제곱 검정, 독립표본
t검정 또는 분산분석(ANOVA)과 Tukey의 다중범위검정(Tukey’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에는 R
3.3.1 통계프로그램(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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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남·여 비율
이 55.5%, 45.5%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
면, 40-49세가 30.1%로 가장 많았고 19-29세가 17.1%로 가장 적었다. 가
족형태별로 보면 미혼자녀 부부가족이 55.7%로 가장 주된 가족형태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확대가족/기타(14.1%), 무자녀 부부가족(13.0%), 1
인가구(9.2%), 한부모 가족(8.0%) 순이었다. 혼인상태에서 연구대상자 중
68.1%가 배우자가 있었고, 미혼 또는 사별·이혼인 경우가 각각 24.7%,
7.2%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개인소득은 100만원대가 34.6%, 200만원대가
25.5%를 차지하여 과반수의 연구대상자가 이 범위에 해당되었다. 연구대
상자의 종사자지위를 보면, 상용종사자가 72.5%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
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17.3%, 10.2%로 나타났다(표 2).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연구대상자 중 33.8%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기휴일의 경우 일주일에 2일 휴무(주 5일제 근무)하는
대상자가 52.1%이고, 일주일에 2일 미만 휴무하는 대상자가 32.9%로 비










서울/경기 1,526 (27.9) 1,319 (30.1) 2,845 (28.9)
6대광역시 2,028 (37.1) 1,528 (34.8) 3,556 (36.1)
기타 도 1,906 (34.9) 1,539 (35.1) 3,445 (35.0)
연령
19-29세 706 (12.9) 974 (22.2) 1,680 (17.1)
30-39세 1,623 (29.7) 975 (22.2) 2,598 (26.4)
40-49세 1,630 (29.9) 1,331 (30.3) 2,961 (30.1)
50-64세 1,501 (27.5) 1,106 (25.2) 2,607 (26.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2,086 (38.2) 2,023 (46.1) 4,109 (41.7)
대학교(4년제 미만) 1,196 (21.9) 955 (21.8) 2,151 (21.8)
대학교(4년제 이상) 1,746 (32.0) 1,152 (26.3) 2,898 (29.4)
대학원(석사/박사) 432 ( 7.9) 256 ( 5.8) 688 ( 7.0)
혼인상태
미혼 1,229 (22.5) 1,207 (27.5) 2,436 (24.7)
배우자 있음 3,993 (73.1) 2,709 (61.8) 6,702 (68.1)
사별/이혼 238 ( 4.4) 470 (10.7) 708 ( 7.2)
가구형태
1인가구 494 ( 9.0) 407 ( 9.3) 901 ( 9.2)
무자녀 부부가족 715 (13.1) 567 (12.9) 1,282 (13.0)
미혼자녀 부부가족 3,276 (60.0) 2,212 (50.4) 5,488 (55.7)
한부모 가족 242 ( 4.4) 541 (12.3) 783 ( 8.0)
확대가족/기타 733 (13.4) 659 (15.0) 1,392 (14.1)
월평균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320 ( 5.9) 1,080 (24.6) 1,400 (14.2)
100-200만원 미만 1,302 (23.8) 2,106 (48.0) 3,408 (34.6)
200-300만원 미만 1,757 (32.2) 757 (17.3) 2,514 (25.5)
300-400만원 미만 987 (18.1) 241 ( 5.5) 1,228 (12.5)
400만원 이상 1,094 (20.0) 202 ( 4.6) 1,296 (13.2)











40시간 미만 489 ( 9.0) 1,104 (25.2) 1,593 (16.2)
40-50시간 미만 2,670 (48.9) 2,252 (51.3) 4,922 (50.0)
50시간 이상 2,301 (42.1) 1,030 (23.5) 3,331 (33.8)
종사상지위
상용종사자 4,389 (80.4) 2,750 (62.7) 7,139 (72.5)
임시근로자 563 (10.3) 1,145 (26.1) 1,708 (17.3)
일용근로자 508 ( 9.3) 491 (11.2) 999 (10.2)
취업형태
전일제근로 5,160 (94.5) 3,522 (80.3) 8,682 (88.2)
시간제근로 300 ( 5.5) 864 (19.7) 1,164 (11.8)
정기 휴일
일주일에 2일 휴무 2,777 (50.9) 2,349 (53.6) 5,126 (52.1)
일주일에 1일 휴무와
토요일 격주 휴무 410 ( 7.5) 297 ( 6.8) 707 ( 7.2)
일주일에 1일 휴무 1,358 (24.9) 929 (21.2) 2,287 (23.2)
2주마다 1일 휴무 126 ( 2.3) 117 ( 2.7) 243 ( 2.5)
기타 789 (14.5) 694 (15.8) 1,483 (15.1)
표 2. 연구대상자의 근로 관련 특성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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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인 식사구조의 기본 특성
1) 식사구조의 시간적 특성
(1) 하루 식사 시간패턴
직장인이 근무일과 휴일의 24시간 식사·근무·수면 시간패턴은 그림 4,5
에 제시하였다. 근무일과 휴일에 모두 하루 세끼 식사패턴을 보였는데,
이런한 패턴은 근무일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근무일의 식사행동은 수
면과 근무활동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식사행동이 직장인의 하루 일과에서 시간구조적인 틀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직장인의 근무일 하루 일과를 시간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아침 5시경부터 잠에서 깨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아침 7:30에
근무행위자 비율이 수면행위자 비율을 초과하며, 이때 아침식사 참여율
이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오전 9:10에 이미 60% 이상의 직장인이 근무를
시작하였다. 오전 11:30부터 근무행위자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점심식
사 행위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12:10에 점심식사 참여율이 최고점
을 기록하였다. 13:00에 근무행위자 비율이 점심식사 행위자 비율을 다
시 초과하면서 대부분의 직장에서 점심 휴식시간이 끝남을 의미한다.
17:30부터 18:00까지 근무행위자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다가 18:00부터 시
작하여 감소속도가 점차 줄어들었다. 짧은 시간구간 내에 집중하여 이루
어지는 점심식사와 비교할 때 저녁식사는 조금 더 넓은 시간구간 내에
분포되었다. 19:20에 저녁식사 참여율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점차 하락
하여 21:00에 식사 행위자 비율이 5%이하로 떨어졌다.
휴일에 이루어진 식사는 근무일보다 시간적으로 좀 더 분산된 양상을
보이며, 아침 식사는 근무일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저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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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휴일에 직장인의 24시간 식사·근무·수면 시간패턴
그림 4. 근무일에 직장인의 24시간 식사·근무·수면 시간패턴
사는 근무일보다 좀 더 이른 시간에 이루어졌다(그림 4,5). 휴일 아침, 점
심, 저녁식사의 행위자 비율이 각각 9:00, 12:20, 19:00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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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사 및 기타 주요행동별 시간량
한국 직장인이 식사 및 기타 일상생활의 주요행동에 사용하는 평균 시
간량을 근무일과 휴일로 나누어 각각 표 3과 표 4에 정리하였다. 근무일
에 직장인이 식사에 사용하는 시간은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각각 82.0
분, 0.7분으로 나타나 절대 대부분의 식사행동이 주행동으로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근무일에 직장인이 간식·음료 섭취에 사용한 시간은 주
행동과 동시행동으로 각각 33.5분, 8.3분이고 참여비율은 각각 84.9%,
33.6%로, 식사행동에 비하여 간식·음료 섭취행동은 동시행동으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식사준비와 설거지·식후정리도 식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행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무일에 직장인이 이 두
행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각각 14.5분, 8.2분이고 참여비율은 34.9%,
31.0%로, 약 1/3정도의 직장인이 근무일에 식사준비와 설거지·식후정리
행동에 참여함을 알 수 있다. 근무일에 직장인이 근무와 수면에 사용하
는 시간은 각각 416.8분, 442.1분으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당하
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에 방송 시청에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사
용한 시간은 각각 66.6분, 7.3분으로 주행동에 해당하는 시간이 더 많았
지만, 대면교제는 주행동과 동시행동이 각각 21.8분, 47.8분으로 동시행동
에 해당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대면교제는 표 3에서 제시한 행동 중 다
른 주행동을 동반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행동임을 제시한다.
휴일에 직장인이 식사에 사용하는 시간은 93.9분(주행동: 93.8분, 동시
행동: 0.1분)이고 간식·음료 섭취에 사용한 시간은 44.5분(주행동: 34.7분,
동시행동: 9.8분)이였다(표 4). 휴일에 직장인이 식사준비와 설거지·식후
정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각각 26.3분, 17.9분이고, 참여비율은 각각





행위 참여자 전체 평균 참여
비율
행위 참여자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식사관련 행동
식사 82.0 0.25 99.8 82.1 0.24 0.7 0.01 0.3 17.8
간식·음료 33.5 0.24 84.9 39.4 0.24 8.3 0.13 36.6 22.7
식사준비 14.5 0.21 34.9 41.6 0.38 0.0 0.01 0.1 15.3
간식준비 1.6 0.08 5.3 30.9 1.04 0.0 0.01 0.2 13.4
설거지·식후정리 8.2 0.13 31.0 26.5 0.25 0.0 0.00 0.1 11.2
직무관련 행동
근무 416.8 1.14 98.8 421.7 1.08 0.1 0.03 0.3 33.7
출퇴근 72.7 0.36 97.4 74.6 0.35 - - 0.0 -
기타 주요행동
수면 442.1 0.65 100.0 442.1 0.65 - - 0.0 -
방송 시청 66.6 0.54 73.1 91.1 0.58 7.3 0.19 19.6 37.4
대면교제 21.8 0.28 49.1 44.3 0.43 48.7 0.50 68.3 71.3






행위 참여자 전체 참여
비율
행위 참여자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식사관련 행동
식사 93.8 0.46 99.8 94.0 0.46 0.1 0.02 0.4 23.2
간식·음료 34.7 0.47 75.1 46.1 0.51 9.8 0.25 36.3 26.9
식사준비 26.3 0.49 47.5 55.3 0.69 0.0 0.00 0.0 10.0
간식준비 8.5 0.50 12.5 68.2 3.18 0.1 0.02 0.4 16.5
설거지·식후정리 17.9 0.35 45.3 39.6 0.52 0.0 0.01 0.2 12.0
직무관련 행동
근무 5.26 0.44 4.7 110.9 6.46 0.0 0.01 0.0 17.5
출퇴근 0.75 0.11 1.5 48.7 4.47 - - - -
기타 주요행동
수면 541.3 1.46 100 541.3 1.46 - - - -
방송 시청 163.1 1.68 88.8 183.7 1.68 11.7 0.39 25.8 45.5
대면교제 38.7 0.73 54.0 71.8 1.03 63.5 1.20 64.2 98.9
표 4. 휴일에 직장인이 행동별로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사용한 평균 시간량
n=5,649; 분/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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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시간과 참여비율은 각각 8.5분, 12.5%로 근무일의 1.6분, 5.3%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간식준비는 근무일보다는 휴일에 더 많이
이루어지는 비일상적인 행동임을 제시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통계청, 2015)에 따르
면, 20세 이상 한국 직장인의 하루 평균 식사시간은 87분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특정 집단인 19-64세 직장인의 근무일과 휴일 하루 평균 식사시
간을 살펴본 것이므로 생활시간조사 보고서의 20세 이상 한국인 전체의
평균 식사시간에 대한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직장인이 근무일에도 하루 중 식사에 할당하는 시간이 80분 이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직장인의 하루 평균 식사시간이 한국 성인의 평
균치와 차이가 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직장인이 근무
일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시간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
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부족이 직장인의 식사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
지는 않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국 직장인의 식사활동은 대부분이 주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간식·음
료 섭취를 동시행동으로 한 시간은 하루 평균 간식·음료 섭취시간의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섭취(식사와 간식·음료 섭취를 포함)가 다
른 주행동에 동반되는 동시행동으로 행하여진 시간에 관심을 두는 이유
는, 일부 선행연구를 통해 음식섭취가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진 시간이 많
을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Bertrand & Schanzenbach, 2009; Hamrick 등, 2011; Zick & Stevens,
2011).
이상의 결과로부터 볼 때, 한국 직장인의 음식섭취(식사와 간식·음료
섭취포함)가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진 시간이 전체 음식섭취 시간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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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중이 약 7%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한국보다 생활시간
조사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1975년에 남성과 여성이 음식을 동
시행동으로 섭취한 한 시간이 전체 음식섭취시간의 22%, 19%를 차지하
였으나, 1998년에 이르러 이 비율이 48%, 43%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
(Zick & Stevens, 2010)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식생활에
서 간식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김선업 등, 2016; 조희금 등,
2011; 이수경, 2010)를 보이고 있고,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듯 간식섭취
는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한국 직장인의 간식
이나 음료의 섭취시간이 계속하여 증가하는지, 그로 인해 음식섭취 시간
에서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량이 증가하는지 등의 음식섭취 관련
시간활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식사준비는 식생활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한국 20세 이상 국민의 하루
평균 식사준비 시간은 56분인데 비하여(통계청, 2015) 본 연구에서 직장
인의 식사준비 참여시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직장인은
20세 이상의 전체 인구집단 중 가정에서의 식사준비 실천도가 낮은 집단
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식사시간뿐 아니라 식사준비에 사용하는 시간
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식사준비 시간이 식사의 질과 관계가 있기 때문
이다. 식사준비 시간과 외식 및 패스트푸드의 연관성을 살펴본 선행연구
에 따르면, 식사준비 시간이 짧을수록 외식비용 지출과 패스트푸드 섭취
가 증가한다고 하였다(Sayer, 2005). 이는 가정조리를 패스트푸드, 편이
식품, 배달음식 등이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현대인들이 시
간부족을 경험하여 생활의 모든 면에서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직장 남성과 여성의 근무일 여부에 따른 식사관련 행동에 사용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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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표 5와 같다. 직장 남성과 여성이 근무일에 식사행동에 주행동으로
사용한 시간은 각각 85.0분, 77.9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p<0.001), 휴일에는 각각 96.4분, 91.0분으로 남성이 여
성보다 5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직장 남성과 여성이
근무일에 주행동으로 간식·음료 섭취에 사용한 시간은 34.2분, 32.4분으
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길었지만(p<0.001), 휴일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081). 근무일에 직장 여성이 식사준비에 사
용한 시간은 평균 29.9분으로 직장 남성(2.8분)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났고(p<0.001), 휴일에는 직장 여성이 식사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이
46.1분으로 남성(7.8분)의 6배에 가까워 식사준비에서 근무일과 휴일 모
두 현저한 성별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간식준비와 설거
지·식후정리에서도 나타나 전반적으로 직장 여성이 직장 남성보다 식사
관련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함을 알 수 있다.
식사준비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는 대부분의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특징이며, 이러한 성별 차이가 직장인이라는 특정 집단에서도 나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한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미국,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여성의 식사준비 시간이 감소하고 남
성의 식사준비 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고되고 있다(Holm 등, 2015;
Monsivais 등, 2014). 미국의 경우, 1965년에 9배 이상이던 남녀의 식사
준비 시간의 차이가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1998년에는 약 2배로 감
소하였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향후 한국에서도 여성의 식사준비 시간이
감소하고 남성의 식사준비 시간이 증가할지 여부와 그러한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 것인지
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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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주행동 동시행동 주행동 동시행동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p값11)
근무일 (n=14,043) n=7,996 n=6,047
식사 85.0 0.33 0.1 0.02 77.9 0.36 0.1 0.02 <0.001
간식 34.2 0.32 8.6 0.18 32.4 0.35 8.0 0.20 <0.001
식사준비 2.8 0.11 0.0 0.00 29.9 0.40 0.0 0.01 <0.001
간식준비 0.4 0.06 0.0 0.00 3.3 0.17 0.1 0.01 <0.001
설거지·식후정리 2.2 0.08 0.0 0.00 16.1 0.24 0.0 0.01 <0.001
휴일 (n=5,649) n=2,924 n=2,725
식사 96.4 0.65 0.1 0.04 91.0 0.65 0.1 0.03 <0.001
간식 35.5 0.67 9.43 0.35 33.8 0.65 10.1 0.36 0.081
식사준비 7.8 0.35 0.0 0.00 46.1 0.79 0.0 0.01 <0.001
간식준비 3.5 0.47 0.0 0.02 13.9 0.89 0.1 0.03 <0.001
설거지·식후정리 6.2 0.26 0.0 0.01 30.5 0.58 0.0 0.02 <0.001
표 5. 근무일과 휴일에 직장 남성과 여성이 식사관련 행동별로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사용한 평균 시간량
분/하루
1) 직장 남성과 여성이 주행동으로 사용한 시간의 비교를 위한 t검정 결과
2) 직장 남성과 여성이 동시행동으로 사용한 시간의 비교를 위한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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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직장인의 전체 조사일 중 근무일 여부에 따른 하루 식사횟수 분포
빈도(%)
(3) 음식섭취횟수
직장인의 근무일과 휴일의 하루 식사횟수 분포는 표 6과 같다. 하루
평균 식사횟수는 2.6회로서 근무일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128). 전체 조사일 중 하루 식사횟수가 2회와 3회인 날이 근무일에
는 각각 31.9%, 62.9%이고, 휴일에는 각각 30.2%, 64.6%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로부터 전체 직장인의 2/3정도가 하루 세끼 식사패턴을 갖고 있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외 약 1/3정도의 직장인이 하루에 2회 식
사를 하며, 하루에 식사를 1회 이하 또는 4회 이상 하는 직장인은 드물
었다.
연령대별로 식사횟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와 하루 식시횟수
(0-5회)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다(χ2=1485.8, df=15, p<0.001).
높은 연령대일수록 하루 세끼 혹은 이상의 식사패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그림 6). 19-29세 연령대에서는 하루 세끼 혹은 이상의 식사패턴
이 절반에 못 미치는 42.8%를 차지하여 하루 식사횟수가 가장 적은 연
령대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하루 식사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직
장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최미경 등, 2003)에서도 관찰된 바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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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직장인의 전체 조사일 중 연령대에 따른 식사횟수 분포
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
이라고 여겨진다.
(4) 끼니별 식사의 시간적 특성
식사 참여자 비율이 5% 이상인 시간구간을 전형적인 식사시간이라는
본 연구의 정의에 따라, 근무일과 휴일의 하루 24시간을 3개의 전형적인
식사시간 구간과 4개의 비전형적인 식사시간 구간으로 구분한 결과는 그
림 7과 같다. 3개의 전형적인 식사시간 구간에서 이루어진 식사를 각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하였고, 4개의 비전형적인 식사시간 구간에서
이루어진 식사를 각각 오전, 오후, 늦은 저녁, 새벽으로 구분하였다. 근무
일과 휴일의 끼니별 식사들의 시간분포를 살펴보면, 근무일의 아침과 점
심 식사구간이 3시간 이상 떨어진 것에 비하여, 휴일에는 아침과 점심
식사구간이 1시간 20분만 떨어져 비전형 오전식사 시간구간이 근무일보
다 훨씬 짧은 것이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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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근무일과 휴일의 식사 유형별 시간분포
직장인의 전체 식사가 근무일과 휴일에 전형적인 식사시간에 이루어졌
는지 여부에 따른 빈도분포는 표 7과 같다. 근무일 아침(6:30-8:30), 점심
(11:50-13:40)과 저녁(17:50-21:00) 시간구간 내에서 각각 20.1%, 31.0%,
29.2%의 식사가 이루어졌고, 근무일 아침과 점심식사는 두 시간 이내에
모여 있었다. 휴일에는 아침(7:10-10:30), 점심(11:50-14:50)과 저녁
(17:40- 20:50) 시간구간 내에서 각각 25.8%, 30.0%, 31.5%의 식사가 이
루어졌으며, 모든 끼니는 세 시간 정도의 범위에 분산되어 있었다. 전형
적인 식사시간에 이루어진 식사가 각각 근무일과 휴일의 전체 식사의
80.4%와 87.4%를 차지하였다. 휴일의 전형적인 식사시간에 이루어진 식
사의 비율이 근무일보다 더 높은 것은 주로 5%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었
을 때 휴일의 아침식사의 시간구간이 근무일보다 1시간 20분 정도 더 넓
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 식사가 하루 중 끼니에 따른 평균 지속시간을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근무일에 점심, 비전형 오후, 저녁식사의 평균 지속시간은 각









아침 6:30-8:30 7,372 (20.1) 7:10-10:30 3,825 (25.8)
점심 11:50-13:40 11,359 (31.0) 11:50-14:50 4,442 (30.0)
저녁 17:50-21:00 10,689 (29.2) 17:40-20:50 4,670 (31.5)
29,420 (80.4) 12,937 (87.4)
비전형적인 식사시간
오전 8:30-11:50 2,353 ( 6.4) 10:30-11:50 515 ( 3.5)
오후 13:40-17:50 2,352 ( 6.4) 14:50-17:40 715 ( 4.8)
늦은 저녁 21:00-24:00 930 ( 2.5) 20:50-24:00 211 ( 1.4)
새벽 0:00-6:30 1,534 ( 4.2) 0:00-7:10 431 ( 2.9)
7,169 (19.6) 1,872 (12.6)
전체 36,589 (100) 14,809 (100)
표 7. 근무일과 휴일의 전형적인 식사시간에 이루어진 식사 여부에 따른
직장인의 식사 빈도분포
은 저녁식사는 각각 29.0분, 29.3분으로 20분 후반대로 나타났으며, 아침
식사와 비전형 새벽식사는 평균 22.8분, 21.8분으로 20분 초반대로 나타
났다. 휴일에는 점심, 비전형 오후, 저녁식사의 평균 지속시간이 각각
37.4분, 42.3분, 38.8분으로 30분 후반대로부터 40분 초반대인 것으로 나
타났고, 비전형 오전과 늦은 저녁식사는 평균 33.4분, 34.9분으로 30분 초
반대로 나타났으며, 아침식사와 비전형 새벽식사는 평균 29.1분, 28.8분으
로 20분 후반대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근무일과 휴일에서 모두 점심부
터 저녁까지의 시간대에 이루어진 식사의 평균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22.8 0.08 35.6 0.11 34.5 0.13
오전(n=2,353) 오후(n=2,352) 늦은 저녁(n=930) 새벽(n=1,534)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29.0 0.11 32.4 0.12 29.3 0.12 21.8 0.09
휴일 (n=5,649)
아침(n=3,825) 점심(n=4,442) 저녁(n=4,670)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29.1 0.15 37.4 0.21 38.8 0.23
오전(n=515) 오후(n=715) 늦은 저녁(n=211) 새벽(n=431)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33.4 0.20 42.3 0.26 34.9 0.24 28.8 0.16
표 8. 근무일과 휴일의 식사 유형별 평균 지속시간
분/끼
근무일과 휴일에 직장인의 아침, 점심, 저녁식사의 시간적 특성과 결식
률은 표 9과 같다. 근무일과 휴일에 각 끼니별 식사 평균 지속시간을 비
교하였을 때, 근무일에는 아침식사가 평균 22.8분으로 세 끼 중 가장 짧
았고(p<0.001), 점심식사는 35.6분으로 가장 길었다(p<0.001). 휴일에도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아침식사 시간이 29.1분으로 가장 짧았으나
(p<0.001), 저녁식사가 38.8분으로 가장 길었다(p<0.001).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결식률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전형
적인 식사시간에 이루어진 식사 여부 기준에 따르면, 근무일에 아침식사
결식률은 47.5%에 달하여 가장 높았고, 점심식사 결식률은 19.1%로 가
장 낮았다. 휴일에 아침식사의 결식률은 32.4%로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세 끼 식사 중 가장 높았으나, 저녁식사의 결식률은 17.4%로 세 끼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빈도(n) 7,372 11,359 10,689 3,825 4,442 4,670
시작 시간 7:20 12:15 19:12 8:43 12:49 18:51















결식률1(%)2) 47.5 19.1 24.0 32.4 21.5 17.4
결식률2(%)
3)
30.6 4.9 8.8 19.2 14.7 8.1
표 9. 근무일과 휴일에 직장인의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시간 및 결식률
식사가 이루어진 여부 기준에 따르면, 근무일 아침식사 결식률은 30.6%
로 여전히 가장 높은 결식률을 나타냈고, 점심식사 결식률은 4.9%로 가
장 낮았다. 휴일 세 끼 식사의 결식률은 각각 19.2%, 14.7%, 8.1%로 하
루 중 늦은 시간일수록 낮은 결식률을 보였다.
1) ANOVA분석 결과:
***
p<0.001; Tukey의 다중범위검정결과: 알파벳 위첨자(a,b,c)는 그룹간의
0.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2)
전형적인 식사시간에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식으로 산정
3) 근무일과 휴일 별도로 식사 행위자 비율의 최저점을 경계점으로 하여 아침, 점심, 저녁 시간구간
을 설정하여 각 시간구간 내에서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식으로 산정(근무일: 4:50-10:00,
10:00-16:00, 16:00-24:00; 휴일: 5:30-11:40, 11:40-16:50, 16:50-24:00)
2015년에 온라인으로 19-59세의 총 1,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
한 직장인의 점심식사 관련 인식조사(마크로밀엠브레인, 2015)에서 근무
일에 아침식사를 한다는 응답자가 67.1%로, 본 연구에서 두 번째 기준으
로 산출된 직장인의 아침식사 결식률과 더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기
존의 설문형식으로 조사된 결식률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
식 여부가 결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작성한 시간일지에 따라
두 가지 기준으로 각각 결식률을 산출하여 기존과 다른 결식률 계산법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산출된 결식률을 표준화된 결식률로
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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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사구조의 공간 및 사회관계적 특성
(1) 끼니별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
근무일과 휴일에 직장인의 아침, 점심, 저녁식사의 장소와 동반자에 따
른 분포는 표 10과 같다. 근무일 아침식사는 집이 가장 주된 식사장소
(88.4%)로서 집에서의 혼자식사와 가족동반식사가 각각 36.7%, 49.4%를
차지하였다. 근무일 점심식사는 가족 이외의 사람과의 식사가 가장 많았
고(81.2%), 그 중 직장과 식당에서 각각 36.6%, 41.9%의 식사가 이루어
졌다. 저녁식사는 아침과 점심식사에 비하여 에서 더 다양한 장소와 동
반자의 조합형태를 나타냈다. 그 중 가장 주된 식사형태가 집에서의 가
족동반식사로서 43.6%를 차지하였다. 근무일 저녁식사 중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식사는 주로 식당과 직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각각 15.6%,
8.1%를 차지하였다. 혼자 한 저녁식사는 전체 저녁식사의 23.6%로서 집
이 가장 주된 식사장소(20.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근무일 아침식사
는 주로 집에서, 점심식사는 주로 집밖에서 이루어지며, 저녁식사는 집과
집밖에서 약 2:1의 비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휴일의 아침식사는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집이 가장 주된 식사장소
(91.5%)로 나타났으며 가족동반식사의 비율이 근무일보다 더 높은
62.8%이였다. 휴일 점심식사도 집이 여전히 주된 식사장소(49.0%)였지
만, 식당과 기타 장소에서 각각 29.1%, 21.8%의 식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두 식사장소에서 동반자가 있는 식사가 대부분이었다. 휴일 저녁식사는
점심식사보다 외식 비율이 낮았고 집에서의 식사 비율이 더 높았다. 휴
일 저녁식사의 가족동반 식사율이 근무일과 휴일에 이루어진 모든 끼니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9.4%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휴일의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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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침 점 심 저 녁
근무일 (n=14,043)































































































































































































































표 10. 근무일과 휴일에 직장인의 전형적인 식사시간에 이루어진 식사의 장소와 동반자 분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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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무일에 비하여 집에서, 그리고 가족동반으로 더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심식사는 다른 끼니에 비하여 식당과 기타 장소에서,
그리고 가족이외의 사람과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아침과 저
녁식사는 집에서의 가족동반식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비전형적인 식사시간에 이루어진 식사들의 장소와 동반자에 따른 분포
는 표 11과 같다. 전반적으로 근무일과 휴일에서 비전형 오전과 비전형
오후식사는 각각 아침과 점심식사, 점심과 저녁식사의 장소와 동반자 분
포의 중간적 특성을 나타냈다. 비전형 늦은 저녁식사는 저녁식사보다 집
에서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집에서의 가족동반 식사율은 더
낮았다. 시간순서에 따른 7가지 식사유형별로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 분
포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근무일 점심식사의 가족이외의 사람과
의 식사 비율이 81.2%로 가장 높았고,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13.8%로
가장 낮았으며, 더 이른 시간이나 더 늦은 시간일수록 이러한 특성이 점
차 약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휴일의 점심식사와 비전형 오후식사는 가
족이외의 사람과의 식사비율(점심식사: 24.0%; 비전형 오후식사: 27.1%)
이 다른 식사유형보다 높은 편이었고,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저녁식사가
가장 낮았다(13.6%). 가족동반식사는 근무일과 휴일 모두 저녁식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
여준다. 즉 근무일의 가족동반식사는 주로 집에서 이루어지고, 가족이외
의 사람과의 식사는 주로 직장 또는 식당에서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었
다. 휴일에 집에서의 식사는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혼자 또는 가
족동반으로 이루어졌지만, 식당 등 집밖에서의 식사는 가족 및 가족이외
- 44 -
오전 오후 늦은 저녁 새벽
근무일 (n=14,043)






















































































































































































































































































































표 11. 근무일과 휴일에 직장인의 비전형적인 식사시간에 이루어진 식사의 장소와 동반자 분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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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과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과의 외식은 주로
휴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끼니별로 보았을 때, 혼자식사 비율이 가장 낮은 식사가 근무일에는
점심식사(13.8%), 휴일에는 저녁식사(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
의 점심식사는 대부분 제한된 점심 휴식시간에 이루어진 식사로서 직장
동료와 함께 직장 또는 직장주변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루 식사 시간패턴에서 근무일 점심식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양상을 보인 것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근무일 점심
식사의 동기화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휴일에 점심식사가 아닌 저
녁 식사의 혼자식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앞선 연구결과에서의 저녁
식사의 결식률이 가장 낮은 것과도 연결되어, 한국사회에서 근무일보다
는 휴일의 저녁식사에 사회적인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고 휴일의 저녁식
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근무일의 아침식사(40.0%)를 비롯하여 비전형 늦은 저녁식사
(47.7%)와 비전형 새벽식사(61.7%)의 혼자식사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혼자식사는 식사의 사회성을 배제한 채 보통 끼니를 간단하게 때우는 식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Yate & Warde, 2016). 현대사회에서 혼자
식사가 증가하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사회현상으로, 겉으로는 가
족형태, 근무조건 등에 따른 부득이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심층적
으로 식사가 갖는 공동체성의 약화로 볼 수 있다. 요즘 혼자식사를 긍정
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혼밥’ 문화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혼자식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식사에서의 사회성 배제 여부가 식
사시간이나 식사장소뿐 아니라 식사내용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본다면 식사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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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n=14,043) 휴일 (n=5,649)
빈도(n) 평균(분) 표준오차 빈도(n) 평균(분) 표준오차 p값
1)
전체 36,589 31.3 0.07 14,809 35.5 0.13 <0.001
식사장소
집 18,465 26.5 0.08 10,189 31.1 0.12 <0.001
직장 8,408 33.0 0.15 20 37.5 4.46 -
식당 8,683 39.6 0.18 2,721 49.5 0.39 <0.001
다른 장소 1,033 35.0 0.50 1,879 39.1 0.39 <0.001
식사동반자
혼자 10,006 25.2 0.12 3,112 28.0 0.21 <0.001
가족 10,917 29.6 0.12 9,306 35.6 0.15 <0.001
기타 15,666 36.4 0.12 2,391 44.8 0.42 <0.001
표 12. 근무일과 휴일에 직장인의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에 따른 평균
식사 지속시간
(2)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에 따른 식사 지속시간
근무일과 휴일에 이루어진 전체 식사의 장소와 동반자에 따른 평균 지
속시간은 표 12과 같다. 집에서 이루어진 식사의 평균 지속시간은 근무
일과 휴일에 각각 26.5분, 31.1분으로 근무일에 휴일보다 유의하게 짧았
다(p<0.001). 근무일에 직장에서의 식사는 평균 33.0분으로 나타났다. 식
당에서 이루어진 식사의 평균 지속시간은 근무일과 휴일에 각각 39.6분,
49.5분으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식사보다 긴 편이었다. 식사동반자별
로 보았을 때, 휴일의 식사는 모두 근무일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p<0.001). 구체적으로 혼자식사는 근무일과 휴일에 각각 25.2분, 28.0분
으로 짧은 편이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의 식사는 근무일과 휴일에 각각
36.4분, 44.8분으로 긴 편이었다.
1)
근무일과 휴일의 식사 지속시간 비교를 위한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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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표 10에서 아침, 점심, 저녁식사의 장소와 동반자에 따른 분포에
서 식사빈도 비율이 5% 이상인 식사형태에 해당하는 식사들의 평균 지
속시간을 산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집에서 혼자 하는 식사의 경우
하루 중 늦은 시간일수록 평균 지속시간이 길었고, 휴일은 근무일보다
길었다. 집에서의 가족동반식사도 근무일 점심식사를 제외한 나머지 끼
니에서 집에서의 혼자식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근무일에 식
당에서 가족이외의 사람과의 식사가 점심과 저녁에 각각 평균 37.4분,
47.1분으로 근무일의 다른 식사형태보다 긴 편이이다. 휴일에 식당에서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과 이루어진 식사들의 평균 지속시간은 점심에는
각각 47.4분, 48.1분이고, 저녁에는 각각 53.3분 53.8분으로 다른 식사형태
보다 긴 편이었다.
식사 지속시간은 식사의 중요도와 식사가 내재한 사회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듯이 식사 지속시간은 장소와 동반자
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식사형태라도 근무일 여부와 끼니에 따
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의 혼자식사가 집에서의 가족동반식사
보다 시간적으로 짧은 것은 혼자식사는 식사의 사회성을 배제한 형태로
서 식사의 중요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똑
같이 집에서 혼자하는 식사라도 아침식사가 점심이나 저녁식사보다 짧은
것은 아침식사는 점심과 저녁식사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식사임을 제시한다. 한편, 식당에서의 식사 지속시간이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보다 긴 것은, 현대생활에서 외식은 단순히 음식섭취를 위한 것만은
아닌 대인관계를 위한 사교의 장소로서 외식 장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와 분위기 등을 소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근무일과 휴일의 식사 지
속시간을 비교하였을 때(표 12), 근무일의 식사는 장소와 동반자별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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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휴일보다 짧았다. 이는 근무활동은 식사시간에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
용하며 근무활동이 결여된 휴일에는 직장인들이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식사함을 보여준다.
(3) 식사에 동반되는 동시행동
근무일과 휴일의 전체 식사 중 동시행동이 동반되는 여부와 동시행동
의 빈도를 순위 따라 제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근무일과 휴일에서
모두 39% 정도의 식사가 동시행동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면교제가 근무일과 휴일에 각각 전체 식사의 32.1%, 30.6%를 동반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송 시청은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동시행동으
로 근무일과 휴일에 각각 전체 식사의 5.0%, 6.7%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교제가 식사를 동반하는 것은 식사의 사회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현상으로 식사가 음식섭취 뿐만 아니라 사회교제활동의 일환으
로 이루어짐을 제시한다. 특히 가족동반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대면교제
는 가족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ason, 2006). 그러나 방송 시청하면서 식사할 경우, 포만감
을 늦게 인식하여 과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방송
시청하면서 식사하는 것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Kolodinsky &
Goldstein, 2011). 표 14에서 제시한 식사를 동반하는 동시행동 중 ‘전화·
문자·메일’과 ‘인터넷 검색’의 빈도는 방송 시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
만 방송 시청과 마찬가지로 식사자가 음식섭취행동보다는 동시행동에 더






전체 식사 36,589 (100) 14,809 (100)
동시행동이 없는 식사 22,342 (61.1) 9,029 (61.0)
동시행동이 있는 식사 14,247 (38.9) 5,780 (39.0)
동시행동
1 대면교제 11,742 (32.1) 4,537 (30.6)
2 방송 시청 1841 ( 5.0) 991 ( 6.7)
3 전화·문자·메일 210 ( 0.6) 64 ( 0.4)
4 라디오·오디오 듣기 154 ( 0.4) 66 ( 0.4)
5 인터넷 검색 75 ( 0.2) 23 ( 0.2)
6 기타 행동 225 ( 0.6) 99 ( 0.7)
표 14. 근무일과 휴일에 직장인의 전체 식사 중 동시행동이 있는 여부와
동시행동의 빈도 분포
3. 직장인의 식사구조 관련요인
1) 가족형태에 따른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
가족형태에 따른 직장인의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의 분포는 표 15와
같다. 근무일에 식사장소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특징적으로 1인
가구가 집에서의 식사 비율이 43.3%로 다른 가구형태보다 낮았고, 식당
에서의 외식비율이 27.6%로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았다. 근무일에 직장에
서 식사하는 비율은 한부모 가족이 29.1%로 가장 높았고, 미혼자녀 부부
가족은 21.4%로 가장 낮았다. 휴일에 직장인이 집에서 식사하는 비율은
가족형태별로 모두 근무일보다 높았으며, 그 중 한부모 가족이 집에서
식사하는 비율이 74.0%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는 61.9%로 가장 낮았다.
- 52 -
휴일에 식당에서의 외식은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형태에 따른 식사동반자의 분포는 식사장소보다 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가 직장인이 근무일과 휴일에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각
각 49.7%, 61.9%로 평균 27.3%, 21.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인가구의 가족과의 식사비율은 근무일과 휴일에 각각 1.3%, 9.6%로 가
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에, 무자녀 부부가족과 미혼자녀 부부가족의
가족동반식사는 근무일에 각각 37.9%, 34.4%이고 휴일에 근무일보다 훨
씬 높은 수준인 72.6%, 71.3%이였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의 혼자식사 비
중이 높았고, 무자녀 부부가족과 미혼자녀 부부가족은 가족동반식사의
비중이 높았으며, 한부모 가족과 확대가족/기타는 그 중간수준을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족형태는 한국 직장인의 식사구조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인가구의 식사장소와 식사
동반자는 다른 가구형태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한국의 1
인가구가 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체 가구 중 27.2%를 차지하여 한국
의 가장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다(통계청, 2016). 한국 사회가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가구화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의 전반적인 식사구조도 점차 1
인가구의 식사구조 특성에 더 치우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외 본
연구결과에서 무자녀 부부가족이 미혼자녀 부부가족과 식사구조에서 비
슷한 특성을 나타냈지만 식당에서의 외식 비율은 무자녀 부부가족이 미
혼자녀 부부가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 유무가 외식동기에 영향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부모 가족은 식사장소와 동반자에서 대



























































































































































































































표 15. 가족형태에 따른 직장인의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 분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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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근무일 직장에서 식사하는 비율이 여러 가구형태에서 가장 높고 식
당에서의 외식비율이 가장 낮은 특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부모 가족
의 식사구조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관계로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향후에 이런 소수 집단의 식사구조에 나타난 특이성에 대
한 정성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직장인의 퇴근시간에 따른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
직장인이 저녁 시간대인 17시-23시 사이에 한 첫 식사를 연구대상으
로 하여 직장인의 퇴근시간대에 따른 식사장소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그
림 8과 같다. 퇴근시간에 따른 시간일지 분포를 보면, 전체 14,043의 시
간일지 중 17시부터 20시 사이에 퇴근이 이루어진 시간일지 수는 1시간
간격으로 2,548부, 3,543부, 1,457부로서 전체 시간일지의 절반가량 차지
하여, 17-20시가 한국 직장인들의 퇴근활동이 가장 집중된 시간대로 나
타났다. 17시-23시 사이에서 퇴근시간이 늦어질수록 직장인의 집에서의
식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직장에서의 식사비율과 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식당에서의 식사는 17시부터 22시까
지 증가하다가 22시 이후에 조금 감소하였다. 20시를 기준으로 20시 이
전에 퇴근 시 집이 가장 주된 식사장소로 60% 이상의 식사가 집에서 이
루어졌지만, 20시 이후에 퇴근 시 직장과 식당이 직장인의 주된 식사장
소로 나타났다.
퇴근시간대에 따른 식사동반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9과 같
다. 17시-23시 사이에서 퇴근시간이 늦어질수록 가족동반으로 식사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 식사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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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시-23시 사이에 이루어진 첫 식사를 연구대상으로 함
2) 빈도(%)

















































































































































































































1) 17시-23시 사이에 이루어진 첫 식사를 연구대상으로 함
2) 빈도(%)
그림 9. 근무일에 직장인의 퇴근시간에 따른 식사1)동반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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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증가하였다.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17시-20시 사이에 점차 증가
하다가 20시 이후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퇴근시간 20시를
기준으로 20시 이전에는 가족동반식사가 주된 형태(33.7%-57.2%)였지만,
20시 이후에는 가족 이외의 사람과의 식사가 주된 형태(47.8-56.7%)로
나타났다. 이는 20시 이후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보통 직장 동료와 저
녁 식사를 마치고 근무를 계속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런 경우에 저녁식사는 직장인의 하루 근무활동 중에 이루어진 두 번째
식사로 간주되어 장소와 동반자에서 점심식사와 더 비슷한 특성를 갖게
된다. 이는 직장인의 근로 관련 상황요인이 식사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4. 종합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시간일지의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특정 연구주제에 따라 진
행하는 설문조사에 비하여 높은 객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eng 등, 2007). 특히 본 조사의 응답자가 본인의 행동을 기입할 때
식사행동에 초점을 두고 기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나 이상적인 식생활 양식을 의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왜곡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시간조사는 식사구조의 시간, 공
간, 사회관계 측면에 대한 정확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어
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식사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림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식사구조를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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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아래와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식사에서 섭취한 음식의 조리장
소는 식사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으로서, 식사의 시간, 장소, 동
반자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특정 집단의 식사구조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음식의 조리장소와 식사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 본 조사 자료가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이용
하기 어려운 점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은 직장인
이 근무일의 점심 식사를 제외한 나머지 끼니에서 모두 주된 식사장소로
나타났지만 집에서 식사로 섭취한 음식이 가정 내에서 조리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구매 또는 배달하여 먹는 매식(買食)의
형태 인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생활시간조사에 Food & Eating Module라는
설문조사 내용을 추가하여 신체계측과 식품구매, 음식준비, 식사 시 동시
행동 등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식사관련 시간활용, 식사패턴과 비만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Hamrick & Shelley, 2005; Hamrick
등, 2011). 식품관련 조사문항을 포함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미국의 여
러 식생활 관련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Bertrand & Schanzenbach, 2009; Kolodinsky & Goldstein, 2011; Zick
& Stevens, 2011). 이런 연구들은 시간활용과 식사패턴이 어떻게 복합적
으로 미국인들의 에너지섭취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비만문제를 야기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중요한 시도이다. 이는 앞으로 한국 생활
시간조사도 조사내용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식품영양학 분야 연구에서 활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직장인의 식사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
지만, 간식섭취도 식이섭취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현대사회에서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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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섭취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간식으로 식사를 대
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식사의 탈구조화
를 대표하는 현상으로 논의된 바가 있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간
식섭취와 음료섭취를 같은 범주의 행동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기 때문에
간식섭취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카
페 등 장소에서 음료섭취와 함께 사회교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혼자 불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대용으로 간식을 섭
취하는 행동과 사회관계 측면에서 현저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식
품영양학에 입각한 추후의 분석연구에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식사와 간식섭취 등 음식섭취행동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가능해지기 위
하여 앞으로 생활시간조사에서 행동분류 시 간식섭취와 음료섭취 두 가
지 행동을 구분하여 코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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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직장인의 전반적인 식사구조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들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직무관련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4년 한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만 19-64세
의 18,862명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9,846명의 2일의
총 19,692부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근무일과 휴일로 나누어 시간, 공간,
사회관계 차원에서 식사구조 특성을 살펴보았고, 가족형태 및 근무시간
과 식사구조와의 관련성 또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직장인은 휴일에 비하여 근무일에 더 뚜렷한 하루 세 끼 식사패턴을
나타냈으며, 점심식사는 짧은 시간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저녁
식사는 좀 더 분산된 양상을 나타냈다. 직장인은 근무일에 하루 평균 식
사에 83분을, 간식·음료 섭취에 42분을 사용하였다. 식사준비와 설거지·
식후정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근무일과 휴일에서 모두 직장 여성이 직장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직장인의 근무일 아침식사 결식률은 31%로 근무
일과 휴일의 모든 끼니 중 가장 높았다. 2/3정도의 직장인이 하루에 세
끼 식사하고, 1/3정도의 직장인이 하루에 두 끼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하루 식사횟수가 많은 양상을 나타냈다.
끼니별 식사 지속시간을 분석한 결과, 근무일에는 아침식사가 가장 짧
았고(23분), 점심식사(36분)가 저녁식사(34분)보다 길었다. 휴일에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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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마찬가지로 아침식사가 가장 짧았지만(29분), 저녁식사(39분)가 점
심식사(37분)보다 길었다. 식사장소에 따른 식사 지속시간을 보았을 때,
집에서의 식사가 가장 짧았고, 식당에서의 식사가 가장 길었다. 식사동반
자에 따른 식사 지속시간을 보았을 때, 혼자 하는 식사가 가장 짧았고
가족이외의 사람과 하는 식사가 가장 길었다. 휴일 여부, 끼니, 장소, 동
반자를 모두 고려한 식사 지속시간을 보았을 때, 휴일은 근무일보다, 점
심·저녁식사는 아침보다, 동반자가 있는 식사는 혼자식사보다, 식당에서
하는 식사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식사보다 모두 더 긴 것으로 나타
났다.
끼니별 주요 식사장소와 식사동반자를 살펴본 결과, 직장인의 근무일
아침식사는 집에서의 혼자식사(37%)와 가족동반식사(49%)가 가장 많았
고, 점심식사는 가족 이외의 사람과 직장(37%) 또는 식당(42%)에서 이
루어진 식사가 가장 많았다. 직장인의 근무일 저녁식사는 아침, 점심식사
보다 더 다양한 식사형태를 나타냈으나, 집에서의 가족동반식사가 가장
많았다(44%). 휴일에 끼니별 가족동반 식사율은 모두 근무일보다 높았
고, 휴일 저녁의 가족동반 식사율이 69%로 가장 높았다. 근무일 아침의
혼자식사 비율은 40%로 근무일과 휴일의 모든 끼니 중 가장 높았고, 근
무일 점심과 휴일 저녁식사의 혼자식사 비율은 모두 14%로 하루 세 끼
중 가장 낮았다.
식사에 동반되는 동시행동을 살펴본 결과, 근무일과 휴일에서 모두 전
체 식사 중 39%가 동시행동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동시행동 중 대면교
제와 방송 시청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근무일에 직장인의 식
사장소와 식사동반자는 더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근무일에 집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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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식사는 주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하였다면, 직장 또는 식당에서
의 식사는 주로 가족 이외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러한 분포는 끼니에 따라서도 구분 되었는데, 아침식사는 주
로 집에서, 점심식사는 주로 직장과 식당에서, 저녁식사는 집, 식당, 직장
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반면, 근무활동이 결여된 휴일에는 아침식사를 제
외한 점심과 저녁식사의 장소와 동반자로 이루어진 조합 형태가 더 다양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휴일에는 근무일보다 식당에서의 가족
동반 식사와 집, 직장, 식당을 제외한 기타 장소에서의 식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상의 결과로부터 직장인에게 하루 세 끼 중 가장 중요한 식사
는 근무일 여부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근무일의 점심식사는 짧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세 끼 중 결식률이 가장 낮고, 식사시
간은 가장 길며,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는 여러 분석결과를 종
합해보면 직장인들에게 근무일의 점심식사는 하루 세 끼 식사 중 사회성
을 가장 많이 내재한 식사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휴일의 경우, 저녁식사
가 세 끼 중 가족동반 식사율이 가장 높고,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가장
낮으며, 결식률이 가장 낮고, 식사시간은 가장 길다는 여러 분석결과로부
터 직장인들에게 휴일 저녁식사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
요한 식사라는 점을 시사한다.
가족형태는 직장인의 식사장소보다는 식사동반자와 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른 직장인의 식사장소를 살펴보면, 1인가
구 직장인이 식당에서의 외식율이 가장 높았고, 한부모 가족이 직장에서
의 식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형태에 따른 직장인의 식사동반자를
살펴보면, 1인가구 직장인의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근무일과 휴일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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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0%, 60%로서 여러 가구형태에서 가장 높았고, 무자녀 부부와 미혼
자녀 부부가족 직장인의 가족동반 식사율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높았다.
근무일의 퇴근시간은 저녁시간대에 이루어진 식사의 장소와 동반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 17시-23시 사이에 이루
어진 첫 식사의 장소와 동반자를 퇴근시간대별로 살펴본 결과, 퇴근시간
이 늦어질수록 직장인의 집에서의 식사 비율과 가족동반 식사율은 감소
하고, 직장 또는 식당에서에서의 식사비율과 가족 이외의 사람과 식사하
는 비율, 및 식사를 거르는 비율 모두 증가하였다. 퇴근시간 20시를 기준
으로 20시 이전에 퇴근 시, 집에서의 가족동반식사가 주요 형태였지만
20시 이후에 퇴근 시, 직장 또는 식당에서 가족이외의 사람과의 식사가
주요 형태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직장인의 식사구조는 근무일 여부에
따라 뚜렷한 특성차이를 나타났다. 근무활동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적
인 제약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근무일에는 식사시간이 끼니별로 휴
일보다 짧았고, 끼니별 식사의 장소와 동반자의 조합이 비교적 집중된
형태를 나타냈다. 반대로, 근무활동이 결여된 휴일에는 가족동반 식사율
이 끼니별로 모두 근무일보다 높았고, 점심과 저녁식사의 장소와 동반자
의 조합은 근무일보다 좀 더 다양한 형태를 나타냈다. 또한 근무일 여부
에 따라 직장인들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는 다른 바, 근무일에는
점심식사, 휴일에는 저녁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형태와 근무시간은 직장인의 식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으로서, 가족형태는 직장인의 식사장소보다는 식사동반자와 더
많이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퇴근시간은 직장인의 근무일 저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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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이루어진 식사의 장소와 가족동반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제언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진행된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한국 직장인의 식사구조 특성을 단면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식사구조의
시계열적인 변화 추세는 규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1999년부터
진행된 기존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
직장인의 식사구조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식사구조를 연구함에 있어 정
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높은 장점은 입증되었지만, 생활시간조사는 식
사행동에 초점을 맞춘 조사가 아니므로 식사내용과 식사에서 섭취한 음
식의 조리장소 등을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본 조사에서
간식섭취와 음료섭취를 같은 범주의 행동으로 분류하였기에 식이섭취에
서 중요한 부분인 간식섭취행동을 식사행동과 함께 분석할 수 없었던 것
이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라 할 수 있다.
근년에 사회적으로 가족동반식사가 가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 면에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족동반식사를 늘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양지훈, 2012),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직장
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직장인들의 가족동반식사는
근무일보다는 근무활동이 결여된 휴일에 더 많이 이루어지며, 근무일 저
- 65 -
녁식사의 가족동반 여부는 직장인의 퇴근시간에 따라 크게 좌우지됨을
알 수 있다.
장시간노동의 관행이 유지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근무
일에 가족구성원이 함께 모여 식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
한다. 따라서 가족동반식사를 늘이기 위하여 가족동반식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초과근무와 같은 업무관련 상황요인이
직장인들의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가족동반식사를 직접적으로 제약
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가족동반식사를
늘이는 것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직장인의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식품영양학 분야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았던 생활시
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직장인의 식사구조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특정 집단의 식생활 행태를 시간, 공간, 사회관계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생활시간조사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식생활에 대한 이해의 깊
이를 더할 뿐만 아니라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한 해외 연구결과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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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l structure of Korean employees:
Analysis of the data from
the 2014 Korean Time Us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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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al
structure of Korean employees, its associations wi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working condition. Data of 19,692 time diaries
recorded by 9,846 employees aged 19-64 years over a period of two
days from the 2014 Korean Time Use Survey were analyzed.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temporal, spatial and social
dimensions of meals. All the analyses were conducted separately for
working and non-working days. About two thirds of Korean
employee ate three meals a day and about one third ate two meals a
day. Korean employees showed a more structured three-meal pattern
on working days than non-working days. On working days, lunch
was eaten within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compared to dinner.
On working days, employees spent an average of 83 minutes eating
meals and 42 minutes eating snacks/drinks. The highest meal
- 75 -
skipping rate was associated with breakfast on working days (31%).
Employees spent most time eating lunch, followed by dinner and
breakfast on working days. However, on non-working days, they
spent most time eating dinner, followed by lunch and breakfast.
Employees spent more time eating meals on non-working days than
working days; at lunch and dinner compared to breakfast; when
eating with someone compared to eating alone; when eating at
restaurants compare to eating at other places. On working days,
breakfast was mainly eaten at home, either with family (49%) or
alone (37%). Lunch was mainly eaten with non-family members,
either at restaurants (42%) or the workplace (37%). Dinner was more
diverse in terms of dining location and the associated level of social
contact, in spite of mostly being eaten with family at home. The
percentage of employees eating alone was highest for breakfast on
working days (40%). In contrast, the percentage of employees eating
alone was lowest for lunch on working days (14%) and dinner on
non-working days (14%). According to the household composition,
employees from single household had the highest rates of eating
alone and eating at restaurants, while employees from
couples-without-children family or couples-with-unmarried-children
family had the highest rate of eating with family. The later
employees finished work, the lower the chances of eating with family
or eating at home; but the higher the chances of eating with
non-family members or eating at restaurants/workplace. About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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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als on both working and non-workings days were accompanied
with secondary activities, most frequent of which were talking and
watching TV. In conclusion, the meal structure of Korean employee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working and
non-working days.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household
composition and working hours have a strong correlation with the
dining location and associated level of social contact of Korean
employees. This study was the first attempt to analyse the meal
structure of a specific population by using data from the Korean
Time Use Survey. This study hopefully will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dietary life of Korean employees and help with
the development of policy initiatives to improve it.
Keywords: eating behavior, mealtime, workers, dietary habits
Student Number: 2015-22374
